
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10. 16.(금) 배포 즉시

정부는 공공부문 원하청 교섭에
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.

1. 관련 기사

□ 10.16.(금) 이데일리, 아이돌봄·폐기물까지 번진 원청교섭... 정부도 본교섭

까지 154일 ‘하세월’

2. 설명 내용

□ 정부는 공공부문 모범사용자로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기관은 성실히

교섭하고,

ㅇ 사용자성이 낮더라도 처우개선이 시급한 영역은 노정협의를 통해 

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 중임

□ 현재 본교섭이 진행 중인 중앙행정기관 4개소는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

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이후 곧바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 등 노동조합법상

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섭에 임하고 있음

    * (국세청) 3.10. 노조, 교섭요구 → 4.23. 교섭단위 분리신청(6.26. 기각, 사용자성 인정) 

→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(~7.27.) → 8.10. 상견례 및 4차례 본교섭 진행(~10.16.)

    * (중기부) 4.9. 노조, 교섭요구 → 5.18. 미공고 시정신청(6.18. 인용) → 창구단일화 

절차 진행(~8.24.) → 8.31 상견례 및 실무협의(10.2.)

    * (과기부 우정사업본부) 3.10. 노조, 교섭요구 → 4.23. 교섭단위 분리신청(6.25. 인용) 

→ 창구단일화절차 진행(~9.2.) → 9.17 상견례 및 2차례 본교섭 진행(~10.8.)

    * (관세청) 4.8. 노조, 교섭요구 → 5.13. 미공고 시정신청(6.4. 인용) → 창구단일화 절차 

진행(~8.10.) → 8.13. 상견례 및 5차례(~10.13.)



□ 아울러, 자치단체에 교섭요구가 집중된 돌봄, 생활폐기물 등 분야에 

대해서는 정부-노동계간 협의를 통해 노정협의체를 운영 중임

□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여부 판단 등에 일정 

부분 시일이 소요되는 측면이 있지만,

ㅇ 교섭절차를 기반으로 교섭사례가 순차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공부문의

원하청 교섭질서도 안착될 것으로 전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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